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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018년 멕시코 경제 소폭 ‘하락’ 전망

◦ 대미 통상환경 악화

-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

- 특히 미국은 멕시코 전체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해 미국 의존도가 높음

-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고 있으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 중

-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이 축소되어 멕시코 경제는 소폭 하락할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구 백만 명 118.6 122.1 125.4 127 128.6 130.2 131.8

명목 GDP 십억 달러 1,051.1 1,186.4 1,298.0 1,152.0 1,046.5 1,148.2 1,261.6

1인당 명목GDP 달러 8,861.5 9,720.6 10.350.85 9,009.28 8,414.9 8,958.5 9,321.7

실질성장률 % 5.5 3.8 2.3 2.7 2.0 1.9 2.0

실  업  률 % 5.3 4.9 4.8 4.4 3.9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3.6 4.1 2.1 3.3 3.0 3.0

재정수지(GDP대비) % -2.6 -3.2 -3.4 -2.6 -1.9 -2.4

총수출 백만 달러 298,230 371,442 397,650 380,976 374,296 406,499 424,910

(대한 수출) 〃 929.5 1,726.7 2,027 2,770 2,502 - -

총수입 〃 301,482 371,151 400,440 395,573 387,369 417,291 441,495

(대한 수입) 〃 12,731 13,341 13,772 14,619 13,612 -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3,252 291 -2,790 -14,597 -13,073 -10.792 -16,585

경 상 수 지 〃 -5,635 -15,765 -23,125 -28,847 -22,972 -24,997 -26,53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2.62 13.01 14.72 17.21 20.73 17.65 18.3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07.0 135.6 32.8 70.0 22.1 39.8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72.9 215.3 285.4 346.4 289.6 224.9 254.8

주: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World bank, EIU, 멕시코 통계청(INEGI),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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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여부

∙ 현 대통령 지지율 급락, 민족주의 성향의 좌파 지도자 후보 유력

∙ 중국의 멕시코 시장진출 본격화

∙ 인터넷 인프라 확대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꾸준한 증가

가. 북미자유무역(NAFTA) 협정 재협상 시작

□ 트럼프 행정부 등장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 협상 진행과정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2016.11)되며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 무역의 근간이 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에만 이득이 

된다고 주장, 탈퇴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3월 재협상으로 방향 선회

- 2017년 5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의 승인 레터가 미국 의회로 발송되며 본격적인 재협상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제2차 재협상까지 마무리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일데폰소 과하르도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원들과의 회의에서 2018년 멕시코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멕시코 정부가 교체되기 전에 협정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8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협상 시작, 총 7번의 회의를 거쳐 재협상 마무리할 

예정

◦ 무역적자 축소 원하는 미국

- 미국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국가별 세부 원산지 규정 도입, 미국 농식품 수출에 관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투자 위축, 경기침

체 등의 악영향이 예상됨 

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발효될까?

□ 미 트럼프 행정부, TPP 협정 탈퇴

◦ 전 세계 GDP의 37% 차지하는 메가 FTA

- TPP는 2015년 10월 5일 12개 참가국이 최종 타결을 이루며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37%, 교역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으로 부상

-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 및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2017년 1월 23일 미 행정부는 

돌연 탈퇴를 공식선언함

* 미국 탈퇴로 현재 회원국은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1개국임



멕
시
코
 진
출
전
략

5

◦ 미국 빠진 TPP, 일본 주도

- 당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를 쥐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며 미국 탈퇴 선언

- 이에 일본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담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 현재 

절차 진행 중

*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수출이득 감소가 예상되는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음 

- TPP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참여국간 무역에서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하기로 함

다. 2018년 멕시코 대선

□ 엔리께 뻬냐 니에또(Enrique Peña Nieto) 대통령 지지율 급락

◦ 제도혁명당(PRI), 12년 만에 정권 되찾아

- 2012년 7월 대선에서 제도혁명당은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며 과거 71년간 장기 집권했던 제도혁명당

이 다시 여당이 됐음

- 엔리케 대통령은 치안불안 해결, 일자리 창출, 양질의 교육 확대, 반부패 국가위원회 창설 등의 개혁 공약

을 내세운 바 있음

- 그러나 물가상승, 페소화 가치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및 NAFTA 재협상 공약 등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며 2017년 1월 일부 여론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12%를 기록했으며, 그 뒤 약 20% 전후의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멕시코의 ‘트럼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 

당선되나?

◦ 민족주의 성향의 좌파 지도자 후보 지지율 유지

- 2006년과 2012년 대선에서 대중을 자극하는 과도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음

- 2018년 대선에서는 경제성장률 6% 달성, 부패척결, 권력 마피아 청산, 노인연금 확대, 공무원 임금 삭감,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충 등을 공약

- 미국산 옥수수 및 원유 수입을 줄이는 등 대미 의존을 낮추겠다는 보호무역주의 공약 제시 등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브라도 후보가 당선 시 기존 멕시코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그가 대중을 자극하는 과도한 공약을 약속하거나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을 수용하지 않는 점 등을 

약점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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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멕시코 내 진출 본격화

□ 멕시코,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확대 원해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긴장감 고조

- 멕시코 수출부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50%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임

-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양국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NAFTA 재협상이 결렬 경우 '플랜B'를 준비해

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을 늘려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이러한 방안에 동조하고 있음

◦ 중국, 멕시코와 FTA 협상 준비 완료

- 2017년 7월 취시아오치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이 멕시코와 FTA를 논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힘

- 또한 멕시코 내 화웨이, 장화이 자동차 등이 진출하는 등 최근 중국의 멕시코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어 

두 국가간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멕시코 시장을 잠식

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마. 꾸준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 인터넷 인프라 확대로 시장규모 커져

◦ 인터넷 보급률 59%

- 멕시코 인터넷협회(AMIPCI)에 따르면 멕시코 인터넷 사용인구는 2016년 기준 7,000만 명 수준으로 전

년대비 6% 증가

- 2006년 2,000만 명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당분간 인터넷 사용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 인터넷협회(AMIPCI)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3년 92억 달러, 2014년 122억 달러, 

2015년 162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 중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꾸준히 확대될 것

-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Euromonitor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약 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멕시코 내 스마트폰 사용인구는 2020년 8,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되어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 거래 또한 기대됨

2018년�주요�일정

◦ 대통령 선거: 2018.7.1

◦ 국회의원 선거: 2018.9.1

◦ Exposeguridad(보안전시회): 2018.04.24 ∼ 2018.04.26

◦ Expomed(의료기기전시회): 2018.06.06 ∼ 2018.06.08

◦ Expochiac(건축박람회): 2018.10.17 ∼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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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멕시코, 미국 의존도 낮추기 원해

∙ 자동차, 철강,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강세

∙ NAFTA 재협상 시작

가. 정치 환경

□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정국 주도

◦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당선

- 2012년 7월 2일 대선을 통해 PRI당의 엔리케 대통령이 선출됨

- 동 선거의 투표율은 62%였으며 엔리케 대통령은 38.6% 득표율을 얻음

- 전문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지난 정권에 반감이 많은 유

권자들이 PRI에 지지를 보내며, 엔리케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상원, 하원 모두 다수의석 확보

- 멕시코 입법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6년의 상원 128석과 임기 3년의 하원 500석으로 구

성되어 있음

- 2017년 기준 집권 여당인 PRI는 상원에서 54명, 하원에서 205명의 의원을 확보한 멕시코 최대 정당 

나. 경제 환경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멕시코에 악영향 줄 것

◦ 멕시코의 수출입 구조

- 멕시코는 수출의 약 80%, 수입의 5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입 품목은 기계류 및 전자기

기 부품류 등임

- 이러한 구조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

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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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 내외

- Euromonitor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축시킬 것이며 페소화 가치

는 절하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우려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1.7%, 

2018년 2.0%로 발표했으며 멕시코 중앙은행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2.5%로 발표

◦ 교역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 감지

- 정부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7년 초 대통령 발표문을 통해 교역대상 다변화 목표 제시

- EU와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다.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산업 환경

- 2017년 7월 누계 기준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은 2,170,732 대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IHS Automotive는 2020년 멕시코가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자동차산업 전망을 긍정적

으로 분석

- 이는 멕시코에 제너럴 모터스(GM), 닛산(Nissan), 포드(Ford)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해 생산된 

차량을 미국 등으로 수출하기 때문

- 실제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80%는 수출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물량 중 대 미국 수출이 80% 차지

◦ 자동차부품 업체 현황

-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 Industria Nacional De Autopartes)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약 600개의 1

차 자동차부품 협력사가 활동 중이며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 기업 중 90% 이상이 멕시코에 진출했음

-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업체는 Magna, Federal Mogul, Gestamp 등이 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등의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도 진출함

□ 철강

◦ 산업 현황

-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에 따르면 2016년 멕시코 내 철강 생산량은 총 1,880만 톤 기록

* 총 수출량은 450만 톤, 수입량은 1,390만 톤 기록

- 2016년 멕시코 국내총생산에서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 제조업 분야 생산량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67만 2,000명의 노동자가 철강산업에 종사 중

◦ 2017년 상반기 철강 생산 증가

-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7년 5월 누계 생산량은 820만 톤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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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간 동안 철강생산량이 전년대비 88만 톤 증가하여 멕시코는 미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을 잇는 세계 

7번째 생산 증가 국가로 지정됨

* 멕시코 철강협회 회장은 철강산업은 안정돼 있으나 중국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 철강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힘

□ 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 현황

-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규모가 큼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6년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8억 7,300만 달러이며 2020년 

47억 8,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의료용 붕대 및 밴드, 봉합사, 주사기 바늘, 혈액 분류 시약, 상비약품 등 소모품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고하고 있으며, 그 뒤를 MRI, X-Ray 등의 진단기기가 뒤따르고 있음

<분야별 의료기기 시장규모(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소모품 진단기기 치과기기 정형외과 및 보철기기 환자보조 장비 기타 합계

시장규모 1152.2 688.6 121.5 267.9 333.2 1673.3 4239.7

점유율 27.2 16.2 2.9 6.3 7.9 39.5 100.0

자료: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멕시코 의료업체 현황

- 미국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 업체들이 진출해 멕시코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

- 멕시코 투자진흥청(Proexic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멕시코 내에는 제조 및 유통업체를 비롯한 의료 관

련 업체 약 2,344개가 활동 중이며 이 중 655개 업체가 수출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라. 정책·규제 환경

□ NAFTA 재협상

◦ 2017년 8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 진행

- 총 7번으로 예정된 이번 NAFTA 재협상은 올해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첫 번째 협상 개시 

* 제2차 재협상이 9.1~9.5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됨

-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명령적인 어조로 발언했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

* 미국은 기존 협상이 미국에게는 실패한 협정이며 NAFTA로 인해 국내 손실이 심각하다고 밝혔으나, 멕시코는 NAFTA가 

3국 모두에 성공적인 협정이었다고 반박했으며, 캐나다 또한 NAFTA 내에서 국가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회원국 모두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

- 멕시코의 경우 이번 NAFTA 재협상을 통해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 역내무역 발전, 북미지역 무역투자 장

려 등의 목표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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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마킬라도라·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해 임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 수출용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 등 임시 수입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 연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며 섬유, 의류, 메탈 등의 민감한 품목은 12개월로 제한

2. 시장분석

∙ 높은 임금경쟁력과 지리적 이점을 보유했으나 빈부격차 크고 한국제품 인지도 낮은 시장

∙ 무역, 투자부문에서 미국 의존도 높아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전략적 가치

◦ 높은 임금경쟁력

-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334페소,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2.1

달러로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 경쟁력이 높음

*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일당인 334페소는 달러당 환율이 17페소일 경우 약 20달러 수준으로 미국 노동자의 한 시간 임금

보다 멕시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저 시급의 경우 멕시코는 일당 80.04페소(약 4.7달러), 미국은 시급 7.25달러로 최저임금 또한 큰 차이를 보임

◦ 수출기지

- 멕시코는 미국 및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은 물론 4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 가능 

- 또한 멕시코는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NAFTA 등 다양한 경제 블록에 속해 역내 교역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TPP 협상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등 향후 수출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시장특성

◦ 빈부격차로 인한 소비 시장 양극화

-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일부 부유층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

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값싼 제품 선호

- 따라서 멕시코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하는 ‘가격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상품 인지도

- 최근 삼성, LG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 대부분은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소

브랜드 한국 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 또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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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

□ 멕시코 수출입 동향

◦ 미국 의존도 여전히 높아

- 2016년 기준 전체 수출의 80.86%, 수입의 47.03%를 미국에 의존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편

- 2017년 2분기 기준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며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한 1,975억 

달러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등이며 동 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자기기는 주로 미국에 인접한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주를 이루며, 자동차

의 경우 닛산,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진출해 미국 등으로 수출 중 

* 최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였던 원유의 경우 노후화된 인프라, 원유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수출액 감소함

- 미국을 제외한 멕시코 내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업 강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은 현지에서 임가공 또는 조립 생산에 필요한 전자기기 부품,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임

* 멕시코는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술 부족으로 정제석유 수입 비중이 높은 편

◦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 현황

-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은 74억 9917만 달러 수출, 수출액은 전년대비 17.76% 증가하여 멕시코의 5대 

수입국 기록

* 주로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판, 자동차, 합성수지 등을 수출 

- 2017년 2분기 기준 멕시코 수입시장 내 한국 상품 점유율은 3.74%

*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는 미국(46.53%), 중국(16.85%), 일본(4.55%), 독일(3.85%) 순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2017년 6월 3일 기준 멕시코의 대 세계 반덤핑은 총 67건(경제부 발표) 

* 대상국가: 중국(30건), 미국(8건), 인도(5건), 러시아(4건), 우크라이나(4건), 기타 국 20건

* 규제품목: 철강 및 금속품목(42건), 석유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 품목(10건), 비금속과 그 제품 품목(4건), 기타제조업품목

(4건), 농·임업품목(2건), 버섯(1건), 섬유(2건), 자전거(1건), 종이접착제(1건)

- 2017년 6월 13일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 쿼터 물량 확대

* 2015년 현대하이스코는 몬테레이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공장 납품 등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에 수입쿼터 물량 확대 요청

* 2017년 6월 13일, 2017년(4만 톤)과 2018년(6만 톤) 수입물량 확대 결정, 이를 연방 관보에 게재함

- 섬유 및 패션 품목에 최저수입가격 고시제도(비관세 장벽)

* 자국 섬유 및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 및 패션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고시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가와 고시가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수출 시 최저 수입가가 다양한 사양 및 일반 수입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기업의 수출성공 사례

◦ 의료기기 업체 A사, 신규상품 판매

- A업체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로 X-Ray기기 및 패널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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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국 등의 시장에서 활동하던 중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생겨 바이어를 물색하기 시작했음

- 진출초기 시장조사를 통해 멕시코 내 X-Ray 시스템은 CR(Computed Radiography)과 아날로그 방식

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DR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함 

-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DR방식은 진료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어들이 해당 

상품의 정보를 알지 못해 초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이에 코트라 내방을 통해 수출 상담 진행, 멕시코 바이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매만이 아닌 

AS 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 코트라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한국, 중국 업체의 경우 AS 서비스나 보증기간을 약속하고도 막상문제가 생기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멕시코 바이어들은 한국,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점 조언

- 바이어들에게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제품 보증기간 보장 및 AS 서비스 등 안전한 사후 관리 약속

- 수출 초기 일부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바이어의 병원에 일주일간 상주하며 결함 제품 수리의 AS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신뢰를 쌓아 수출 발판 마련, 많은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 내 신규상품 수출 시 품질은 물론 제품의 사후 관리 및 품질보장 기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다. 투자진출

□ 멕시코 수출입 동향

◦ 제조업 투자 대부분

- 2016년 총 267억 3,900만 달러를 유치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 16위에 올랐으며, 2017년 2분기 외국

인 직접투자 누계치는 156억 4,520만 달러

-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투자 49.9%, 서비스 및 금융 분야 12.7%, 물류분야 11.7%, 광업 7%, 상업 

6.6%, 건설업 5.9%, 기타 6.2%

* 제조업 분야 투자가 높은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해 미국 등의 수출 생산기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

◦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국가

- 2017년 2분기 누계 기준 미국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5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스

페인(10.6%), 캐나다(8.2%), 독일(5.4%), 일본(4.9%), 벨기에(3.2%) 등이 뒤따르고 있음

- 1999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멕시코는 약 4,869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중 미국 투자가 46.6%

로 1위 기록

◦ 한국 투자, 기아자동차 진출로 상승세

- 한국기업들의 경우 삼성, 엘지, 대우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2016년 하반기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되었으며 2017년 3월 GS칼텍스가 복합수지공

장 가동, 활동을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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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별구역 프로젝트 진행 예정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기대

- 지난 수십 년간 멕시코 북부지방은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많은 공장을 유치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반면, 남부지방 빈곤층은 증가했음

- 1990년대 남부지방의 1인당 GDP는 멕시코 1인당 GDP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0년 46.2% 수준으

로 하락했으며 극빈층 비중은 71.8%에서 72.7%로 증가

-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2015년 9월 29일 경제특구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기업을 멕시코 남부지방에 유치

해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일으키고자 함 

◦ 관련 법령

∙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멕시코 남부지역 10개주, 인구 5만 ∼ 50만 명인 주에 조성할 것

∙ 각 경제특구는 입주기업에 품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

∙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최소 30년간 그 지역 사용가능

∙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정부입찰 통해 선발

∙ 입주기업은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5년마다 정부가 계획 이행 점검

∙ 입주기업에 제공된 혜택은 최소 8년간 보장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

∙ 정부는 경제특구에 직원 교육을 토한 생산력 증대, 치안상태 보장, 생산력 증대를 위해 기업과 협업, 기술개발, 투자자에

게 재정지원 등의 혜택 제공

* 해당 프로젝트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담당자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 국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임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가. 교역

□ 한국의 10대 수출국

◦ 멕시코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액은 64억 2,200만 달러(2017년 7월 기준)로 전년대비 20.5% 증가

- 2016년 페소화 가치화 하락 등을 이유로 수출이 전년대비 10.8% 하락했으나, 2017년 7월 기준 멕시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6년 수출액 97억 2100만 달러 기록

- 2016년부터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되며 자동차부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은 대 멕시코 수출 1위 품목으로 2016년 총 16억 8,400만 달러가 판매되었으며, 2017년 7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한 10억 8,500만 달러 기록

◦ 멕시코 제품 수입현황

- 한국의 멕시코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에 비해 미미한 편

- 2017년 7월 누계 기준 22억 9,600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한 수치임

- 주요 수입품목으로 원유, 광물, 자동차부품 등이 있음

* 2015년부터 한국은 멕시코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수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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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수입시장 내 한국제품 현황

◦ 전자기기, 기계류, 자동부품 강세

- 멕시코 주요 수입품목은 현지에서 임가공 또는 조립 생산에 필요한 전자기기 부품, 기계류, 자동차 및 자

동차부품 등

- 주요 품목들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멕시코 무역구조가 미국 의존도가 높고, 한국과 

멕시코가 FTA를 체결하지 않아 미국, 일본, 유럽 등 FTA 체결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

- 현재 멕시코는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임금 경쟁력 확보, 미국 경기회복 등 제조업에 유리한 조건들을 

통해 제조업 산업 전망 밝은 편

- 현재 멕시코에는 전자기기 생산업체 및 자동차 생산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 업체들의 기간시설 

투자 및 추가생산계획도 이어지고 있어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S CODE 2단위 설명 수출규모 점유율(%)

85 전자기기 3,991 4.74

84 기계류 2,500 3.73

87 자동차 및 부품 1,803 4.84

90 광학기기 1,122 7.76

39 플라스틱 1,017 4.60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투자

□ 한국기업 투자 현황

◦ NAFTA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 투자

-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미국 진출을 꾀하던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한국의 주요 진출 지역은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레온 등 국경 인접 지역과 멕시코 주 중부지역, 께레

따로 지역 등임

- 현재 멕시코 내 주요 진출기업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트랜스리드, 포스코 GS 칼텍스, 현대위아, 기아

자동차 등임

◦ 분야별 투자현황

-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약 47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제조업 분야임

- 제조업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 광업, 운수업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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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멕시코 업종별 투자현황(1968∼2017년 2분기)>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5 8 561

광업 90 4 1,648,958
제조업 838 224 2,429,1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3 94,482
건설업 88 43 34,577

도매 및 소매업 114 44 434,234
운수업 32 13 12,9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7 61,094
금융 및 보험업 5 3 39,7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4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9 3,8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9 3,0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1 90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3 442
전체 1,272 376 4,770,01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사례

- 2014년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정부는 몬테레이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공장에 533헥타르의 부지 지원(약 

3,500만∼4,500만 달러 가치 추정), 5년간 법인세 면제, 2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인프라 구축 등 4억 

달러 규모의 혜택 제공을 약속

- 그러나 새로운 주지사인 하이메 로드리게스(Jaime Rodriguez)가 당선되면서 주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

과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 지원을 축소할 것을 발표, 2015년 11월부터 기아자동

차와 주정부는 새롭게 인센티브 협상 시작

- 2016년 주정부와 기아자동차는 인센티브를 기존 투자금액의 약 10.5% 수준으로 낮추고 직원들의 소득세 

환급 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등에 합의, 협상 마무리

*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공개

- 멕시코 기아자동차 공장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 부지규모 약 151만 평, 40만 대 양산 가능한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2016년부터 생산에 돌입했음

- 동 공장은 현재까지 약 7,000명 규모의 채용을 완료했으며, 2016년 10만대, 2017년 30만대, 2018년 

40만대(기아자동차 30만대, 현대자동차 10만대)를 생산할 계획

◦ 한국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 H사는 사출성형회사로 로봇팔 등 생산 공장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기아자동차 공장 진출이 본격화되며 다수의 공작기계를 멕시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더 많은 제

품을 판매하기 위해 멕시코 진출 결정

- 진출초기 코트라 투자진출 헬프데스크 이용, 진출관련 법률정보를 수집해 멕시코 내 티후아나, 몬테레이, 

멕시코시티 등에 법인 설립

- 동 업체에 따르면 멕시코 공작기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경쟁력임

- 그러나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물류비 문제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멕시코 시장 진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 현재 동 업체는 멕시코 내 생산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여전히 물류비 절감은 불가능하나 현지진출로 AS서

비스 제공, 기계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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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내 주요 공작기계 판매업체 중 일부기업들은 기계 고장 시 무리한 출장대금을 요청하는 등 사후관

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멕시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투자 진출 후, 경쟁업

체보다 빠르고 저렴한 AS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어에게 관리절감 효과를 선전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됨

- 동 사례를 통해 멕시코 바이어와 거래 시 사후관리 중요성을 알 수 있음

다. 주요 협력의제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 공유

-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WTO, OECD, APEC, G20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 안보, 개발, 노동,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 공유 중

- 양국은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 공유, 경제 규모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터키, 호

주와 함께 MIKTA 협의체 창설, 국제무대에서 중견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했음

◦ 한-멕 FTA 협상 재개 추진

- 양국간의 답보상태였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이 

양국의 정치권에서 2007년 9월부터 논의됐음

- 1차 협상이 20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음

- 협상 쟁점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위생 및 검역(SPS) 분야의 투명성 확보, 무역 관련 지적재산협정

(TRIPS) 분야 등

- 2차 협상이 2008년 6월 9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됐음

- 이후 약 8년간 협상 중단, 2016년 4월 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9월 서울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멕시코 외교차관이 만나 한-멕시코 양국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FTA 

체결 위해 노력 중

- 한- 멕 FTA 체결 시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대 멕시코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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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출전략

∙ 대외변수 주의 필요

∙ 전자상거래, SNS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기계류 사후관리 중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멕시코 지역 SWOT 분석>

강점(Strength)

∙ 높은 임금경쟁력

∙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국

가가 많음 

∙ 미주 대륙 중심에 위치해 북미와 남미 다양한 국가로 수

출용이

∙ 꾸준히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인구
 

약점(Weakness)

∙ 낙후된 인프라 환경

∙ 만연한 부정부패와 치안 불안

∙ 한국과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

유율 확대

∙ 지역별, 계층별 빈부격차 심함

기회(Opportunity)

∙ 인구 1억 3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 기대

∙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제조업 경쟁력 높아  

위협(Threat)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및 반 멕시코적인 정책

∙ 정부 목표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 좌파정부 집권 시 이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가능성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멕시코 내 직접 진출하여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현지 시장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진출기업의 경우 미국 외에 다양한 거래선 확보 필요

WO 전략
(기회 포착)

∙ 치안불안을 이용한 CCTV, 지문 및 홍체인식 기기 등 
보안용품 수출 용이함

WT 전략
(위협 대응)

∙ 중국산 상품 등 값싼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력 필요

진출전략

현지 생산기지 확보 후 수출 및 
내수시장 공략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거래선 확대

전시회 등에 참가, 제품 홍보 및 
바이어 확보

SNS를 이용한 브랜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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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2018년 진출 전략

구분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NAFTA 재협상

∙ 주요 협상의제에 집중해야

  - 원산지 규정

  - 멕시코 노동자 처우 개선

멕시코 대선
∙ 멕시코 진출기업, 미국 외 거래선 확보 중요

  - 멕시코 국내 바이어 발굴 필요

중국 상품 점유율 확대

∙ 이제는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해 소비자 공략하자

  -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 주력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 유망함

  - 할인행사 개최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SNS 활용한 홍보전략

TPP 발효

∙ 원산지 규정을 이용해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기대

  - TPP는 역내 글로벌가치사슬 형성 촉진을 위해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을 도입

해 회원국간 자동차부품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대외변수, 

브랜드 이미지 중요

대외변수에 주목하며 

멕시코 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 소비자 공략해야

2-1. 정치 및 대외변수에 집중해야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 미 행정부의 반 멕시코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TPP협상 탈퇴, NAFTA 재협상, 국경장벽건설 등 멕시코에 불리한 정책 추진

ㅇ NAFTA 재협상, TPP 타결 등 대외 변수에 집중해야

  * 2018년 TPP 타결 가능여부, NAFTA 관련 쟁점인 멕시코 임금문제 및 원산지 규정 변경 등에 집중해 대책 마련해야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멕시코 정부의 대응과 대선

- 멕시코 대통령실은 2017년 1월 23일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대상 다변화 정책 발표

- 무역, 투자, 관광, 국제협력 대상 다변화를 목표로 멕시코-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마무리,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 완료 후 영국과 개별 FTA 체결 고려, 태평양동맹과 MERCOSUR의 통합적인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전략으로 제시



멕
시
코
 진
출
전
략

19

◦ NAFTA 재협상

-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미국의 임금격차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다며 임금 상승문제를 

NAFTA 재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

- 미국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역내 부품 조달비율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멕시코 진출 기업, 거래선 다변화로 미국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

-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지리적 이점 및 무관세 혜택 등을 이용해 미국에 제품 수출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 많음

- 경제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을 통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선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 중요

- 멕시코의 경우 46개국과 FTA 협상을 체결했고 태평양동맹 등 다양한 경제블록에 속해 있어 미국을 제외

하더라도 다양한 국가에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부품, 수출 다변화에 유리

- 비록 NAFTA 재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2018년 내 TPP 협상이 발표된다면 TPP 회원국간 교역규모 

증가, NAFTA 탈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부품의 경우 TPP 회원국간에도 NAFTA와 비슷한 원산지 규정 적용,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SNS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전략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수출 유망

  * 멕시코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능이 우수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수출이 용이

할 것으로 기대

ㅇ SNS를 이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력

  * SNS를 통한 브랜드 및 제품 홍보는 TV, 라디오, 잡지 등을 통한 홍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젊은층으로, 이들이 관심을 가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매년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 인터넷 인프라 확충, 스마트폰 보급 증가 등의 이유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음

- ISDI(디지털경영대)와 The Cocktail(마케팅조사기관)이 시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구매 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의류, 화장품인 것으로 확인됨

- 멕시코 내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약 28%에 해당하는 인구가 의류와 화장품류에 대한 구매 경험이 있으

며, 의류 구매자의 57%, 화장품류 구매자의 70%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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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화장품 수출 유망할 것으로 기대

- 최근 Netflix, Youtube 등을 이용해 한국의 영화, TV 드라마, K-pop 등을 시청하는 멕시코인들이 증가

하는 등 멕시코 내 한류가 확산되고 있음

* Netflix를 통해 한국의 인기드라마인 ‘태양의 후예’, 영화 ‘옥자’ 등에 관심을 보이는 한류팬들이 늘고 있으며,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도 인기를 끌었으며, 인기 가수인 빅뱅 콘서트가 멕시코에서 개최되기도 했음

- 한류팬들은 한국 배우, 가수들의 화장법이나 패션에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동 계층을 공략해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됨

- 멕시코 내 한류팬들은 대개 10대, 20대 초반 여성들로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

하고 있으며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SNS에 한국화장품을 소개하고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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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2018년 진출 전략

분야 산업별 진출전략

기계
∙ 공작기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AS 보장 통한 사후관리

자동차부품
∙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

  -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중

화장품
∙ 기능성 제품 유망

  - 스킨케어 용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등 다기능 제품 수요 증가할 것

패션의류
∙ 전자상거래 통해 진출하자

  - 초기 진출비용 적고, 기호에 맞는 상품 빠르게 입고 가능

소비재, 제조업

관련 상품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전자상거래 플럇폼 이용해 수출

3-1. 공작기계 수출 유망

산업여건�및�전략적�가치

ㅇ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시장

  * 코트라 멕시코시티 자체 조사결과 멕시코 기계시장에서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가격이었음

ㅇ 멕시코 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작기계 수요 증가 기대됨

  * 제조업 분야는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1위 부분이며 최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가격경쟁력 가장 중요

- 멕시코 내 공작기계 시장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기계를 이용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임

- 중고기계를 제외한 신규제품의 경우 유럽, 독일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제품 

인지도는 낮은 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AS 서비스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 중요

- 공작기계 특성상 판매 후 사후관리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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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 기존 딜러망을 통하지 않고는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사

항 조율, 바이어와 협상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2. 자동차부품

산업여건�및�전략적�가치

ㅇ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 꾸준히 증가

  * 멕시코 내 완성차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 

  * 멕시코시티 등 대도시 환경오염이 심각해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 꾸준히 증가

-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수입 전기자동차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해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고자 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자동차 관련 품목 수요 증가 기대

-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중요한 요소로 멕시코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립 투자액의 30% 상당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엔진 없이 배터리로만 자동차를 구동하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 부품이며, 동 제품의 경우 한국 

업체들의 품질이 우수해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3-3. 화장품

산업여건�및�전략적�가치

ㅇ 다기능 제품 시장 선도

  * 스킨케어 용품들은 미백, 주름개선, 안티에이징,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ㅇ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으로 양분화

  * 고소득층은 백화점, 약국 등에서 프리미엄 제품 구매, 일반소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한 제품 구매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양분화된 시장

- 멕시코 화장품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일반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은 백화점, 전문매

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화장품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 또한 미백, 주름개선,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포함된 다기능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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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멕시

코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썬 콤팩트 인기 끌 것

- 멕시코 여성들은 한국에 비해 화려한 화장을 선호해 썬크림을 사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수정화장을 하는데 용이한 썬 콤팩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

* 단순히 자외선 차단효과만 있는 제품보다는 미백, 수분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

3-4. 패션의류

산업여건�및�전략적�가치

ㅇ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투자, 진출 잇따라

  * Zara, GAP, Forever 21, H&M 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 동 브랜드들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

ㅇ 할부거래 및 할인행사 증가

  * 최근 몇 년간 할부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의류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무이자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Buen Fin', 'Back to school', 'Hot Sale' 등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패스트 패션 브랜드 및 할인행사 증가

- 최근 멕시코 내 Zara, Forever 21, H&M 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다양하고 젊은 세대의 기호를 반영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확장 중 

□ 진출전략

◦ 할부거래 및 할인행사를 이용해 소비자 사로잡자

- 최근 멕시코 내 신용카드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무이자 할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관심 필요

- ‘Buen Fin’, ‘Back to school’, ‘Hot Sale’ 등 멕시코 내 다양한 할인행사 기간에 참여해 상품을 판매하

는 것이 유리할 전망

- 특히 Hot Sale의 경우 온라인 할인행사로 타 행사에 비해 참여가 용이해 한국 업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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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702/8704/8705

/8706
수입관세율(%) 0∼20

자동차부품

수입액(2016/US$백만) - 대한수입액(2016/US$백만) 1,684

선정사유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최종구매 결정권이 없는 경
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기업이 구매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수출물량
도 꾸준히 증가 중

진출방안
최근 멕시코 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품목명 2 HS Code 3304.99.99 수입관세율(%) 10

스킨케어용품

수입액(2016/US$백만) 299 대한수입액(2016/US$백만) 3.1

선정사유
멕시코 내 화장품 구매주기는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짧은 편이며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로 불리는 기능성 제품들이 약국, 백화점, 화
장품, 소매점 등을 통해 유통되며 판매규모를 늘리고 있음

경쟁동향
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
음

진출방안
한국제품 인지도가 타 브랜드에 비해 낮기 때문에 SNS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품목명 3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10∼15

썬크림

수입액(2016/US$백만) 310 대한수입액(2016/US$백만) 3.2

선정사유 피부노화 방지를 위해 자외선 차단기능이 강한 썬크림 인기 상승 중

시장동향 기초 스킨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에 자외선 차단기능 포함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시장의 대부분 차지

진출방안
화장지속 능력이 우수하고 수분보충 효과 등 부가 기능이 있는 썬 콤팩트 제품
이 유망할 전망

품목명 4 HS Code 9022.19.01 수입관세율(%) 0

X ray

수입액(2016/US$백만) 54 대한수입액(2016/US$백만) 1

선정사유
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단기기 수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한국에 비해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고 X-ray기기 품질이 떨어
지는 경우가 많음

경쟁동향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 시장 주도

진출방안
품질보증 및 AS 서비스 등을 통한 사후관리 보장을 통한 바이어 신뢰확보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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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5 HS Code 9018.19.99 수입관세율(%) 0

체지방측정기

수입액(2016/US$백만) 36 대한수입액(2016/US$백만) 4

선정사유
멕시코 내 건강 및 보기 좋은 몸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체지방측정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멕시코 시장은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 공급이 
중요

경쟁동향 미국, 중국산 제품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병원 및 헬스장 등을 타킷으로 영업활동을 펼치
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

품목명 6 HS Code 8520.80 수입관세율(%) 0

CCTV

수입액(2016/US$백만) 대한수입액(2016/US$백만)

선정사유
멕시코 내 치안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CCTV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됨

시장동향
CCTV뿐만 아니라 개폐장치, 방범장치 등이 포함된 종합 보안시스템 수요 증
가 중

경쟁동향 최근 값싼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증가 중

진출방안 CCTV를 포함한 종합 보험 솔루션 시스템으로 진출 유리

품목명 7 HS Code 8477.1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기기

수입액(2016/US$백만) 573 대한수입액(2016/US$백만) 41

선정사유
멕시코 내 제조업 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사출기기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해 신규 사출기기 수요
는 증가 추세

경쟁동향 미국산 중고기계, 일본, 독일산 사출기계가 시장 주도

진출방안
사출기기의 경우 기기 한 대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후관리 등을 확실히 약
속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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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교육(이러닝)

수입액(2016/US$백만) - 개인당 지출 금액(달러) 약 54 ∼135

선정사유 멕시코 내 이러닝 수요가 증가 중

시장동향 학교나 개인보다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러닝 발달

경쟁동향
사기업보다는 국립대학에서 서비스 제공 중이며 사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
음

진출방안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용자가 부족해 영
어 교육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2

빅데이터

수입액(2016/US$백만) 358 시장규모(2016/US$백만) -

선정사유 관광, 도시계발, 에너지 분야 등 활용 가능 분야 무궁무진함

시장동향
현재 멕시코 빅데이터 시장은 시작단계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활용에 소
극적

경쟁동향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 주요 경쟁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출방안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해 빅데이터를 정부 보안 분야에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품목명 3

애플리케이션

수입액(2015/US$백만) 252 시장규모(2016/US$백만) -

선정사유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의 보급 확대로 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앱도 소비자의 관심을 받
고 있음

경쟁동향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시장 점유율 50.45%로 1위, 그 뒤를 IOS 운영체제가 
33.46% 점유

진출방안 한국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형 진출이 유리할 전망

품목명 4

관광

수입액(2016/US$백만) - 시장규모(2016/US$백만) 1,900

선정사유 관광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 보유

시장동향 호텔산업, 외식산업 성장 중

경쟁동향 2020년까지 호텔수 약 3만개 증가할 전망

진출방안 칸쿤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 가능

품목명 5

소프트웨어

수입액(2016/US$백만) - 시장규모(2016/US$백만) 4,600

선정사유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최신화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증가 기
대

시장동향 2015년 기준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이 52%로 불법복제 만연

경쟁동향 미국이 시장의 대부분 차지

진출방안
최근 멕시코 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헬스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이 유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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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2018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Korea Autoparts Plaza Mexico 2018

◦ 일시/장소: 2017년 2분기, 멕시코

◦ 추진배경

- 임금경쟁력으로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현지 진출 확대

- 다국적 기업의 자동차 완성품 공장이 많아지고 있는 바, 자동차부품 취급 한국기업 진출 가능성 높아짐

◦ 사업내용: 멕시코 내 공장 보유한 글로벌 OEM기업 대상 한국기업 추천 및 1:1 상담회 개최

- 핀 포인트 1:1 상담회, 네트워킹 디너 등 추가 예정

◦ 참가규모

- (국내기업) 멕시코 OEM시장 진출 희망 기업 20여개사

- (해외기업) 멕시코 내 공장보유 글로벌 OEM 기업

□ 가정용 전자제품 부품 취급 현지 조달 상담회 MEXICO 2018

◦ 일시/장소: 2017년 3분기, 멕시코

◦ 추진배경

-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멕시코 내 소비 증가 추세, MABE 등 대기업의 전자부품 수요 확대

- 현지 조달이 어려운 부품 위주로 국내기업을 연결하여 수출 확대

◦ 사업내용: 바이어 수요 발굴 통한 소싱 상담회

- 핀 포인트 1:1 상담회, 네트워킹 디너 등 추가 예정

◦ 참가규모

- (국내기업) 멕시코 시장 진출 희망 기업 10여개사

- (해외기업) 멕시코 내 공장보유 글로벌/현지 기업

2. 온/오프라인 대형유통망 진출지원

□ 멕시코 한국 소비재 팝업스토어 개최

◦ 일시/장소: 2018년 3분기, 멕시코시티

◦ 추진 배경 및 목적

- 멕시코 내 중산층 증가로 인해 내수시장 성장세 지속

- 멕시코 내 주요 유통망(SEARS MEXICO 등) 및 전자상거래, 홈쇼핑 기업, 주요 벤더 대상 한국 상품 소개 

및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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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한국 주요 소비재 팝업스토어를 개최하여 제품 전시 및 판매

- 1:1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디너 개최 

□ 멕시코 대형유통망 온라인 판촉 기획전 개최

◦ 일시/장소: 2018년 4분기, 멕시코시티

◦ 추진 목적: 한국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 멕시코 내 주요 온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 사업내용

- 멕시코 내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LINIO’, ‘AMAZON’ 등 납품 주요 벤더를 통한 한국 소비재 

입점지원

- K-SALE FESTA 연계 한국 상품 온라인 판촉 기획전을 개최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소정 과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514-3173(707) sjleesofia@kotra.or.kr

2 송준하 현지 멕시코시티무역관 5514-3173(724) songjh86@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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